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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산사회복지재단(이사장 정몽준)이 수여하는 ‘제

11회 아산의학상’ 수상자로 기초의학부문에 김은

준(54세) KAIST(카이스트) 생명과학과 석좌교수(

기초과학연구원 시냅스뇌질환연구단장), 임상의

학부문에 방영주(64세) 서울의대 종양내과 교수

가 선정됐다. 또 젊은의학자부문에는 김호민(40

세)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와 김범경(40세) 연

세의대 소화기내과 교수가 선정됐다. 

기초의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김은준 KAIST 생

명과학과 석좌교수(기초과학연구원 시냅스뇌질환

연구단장)는 인간 뇌 속의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‘

시냅스’가 만들어지고 작동하는 원리를 1995년 

세계 최초로 규명했다. 

2011년에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(ADHD)가 

뇌의 신경시냅스 단백질이 부족해 발생한다는 사

실을 밝혀냈고, 2015년에는 특정 신경전달 수용

체가 과도하게 증가돼 있는 경우 자폐증, 조현병

과 같은 정신질환에서 발견되는 사회성 결여의 원

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.

임상의학부문 수상자인 방영주 서울의대 종양내

과 교수는 위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치료 연구를 

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위암에서 표적항암제의 치

료효과를 최초로 입증했고, 면역항암제의 치료 효

과를 처음으로 보여주었다.

또한 위암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을 처음 제안하여 

연구를 진행했다. 이 보조화학요법은 위암 재발률

을 44%나 감소시키는 등 위암 치료의 획기적인 

장을 열었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등 

여러 나라의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다. 

만 40세 이하의 의과학자를 선정하는 젊은의학자

부문에는 총 2명이 선정됐다.

김호민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는 면역세포와 

신경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핵심 단백질의 구조

와 분자기전을 규명한 연구 공로를 인정받았다. 

김범경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는 국내에서 유

병률이 높은 B형 간염에 의한 간암 발생예측에 있

어 기존 모델보다 우수한 새로운 예측모델을 제시

하고 검증하는 등 간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

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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